
천연 죽섬유「남죽(藍竹)」(아이타케) 

 

 

 

「남죽」은 천연 대나무를 개섬하여 얻은 100% 죽섬유를 사용하고 있다. 

대나무를 소재화 한 것은 지금까지 죽레이온에 의한 방적사·텍스타일 소재

가 판매되고 있었으나 유니티카텍스타일에서는 천연 대나무의 특징과 태를 

그대로 살린 천연 죽섬유 소재를 개발하여 직·편성물 소재로서 폭넓게 전

개하고 있다. 

또한 독자적인 방적 기술을 구사한 새로운 셀룰로스 섬유「SyLPH」를 시

작으로 면 또는 양모 등의 천연 섬유 및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 섬유와의 복

합 소재도 동시에 전개하여 폭넓은 시장의 요구에 맞춘 소재를 제안하고 있

다. 

재생 가능 자원은 지금까지 면을 중심으로 긴 역사를 거듭해왔다. 현재에

는 자원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섬유 소재에 관해서도 그 원료 선정의 폭이 

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그 중에서도 대나무는 2~3년만에 성장하는 재

생 가능 자원이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상품

이 생산되고 있다. 

유니티카텍스타일이 개발한 천연 죽섬유는 대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

을 충분히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. 지금까지의 소재에 없던 자연의 태에 

유니티카텍스타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화 소재와의 복합화에 의해 

착용감 및 청량감이 품부한 태가 더해지고 면을 상회하는 높은 흡습성 또한 

겸비한 기능성 소재이다. 

 



<소재 전개> 

· 직물 소재 : 남성, 여성용 의류 전반(셔츠, 블라우스 소재에서부터 데님

까지), 유니폼 전반, 홈텍스타일 분야, 손수건/타올 

· 니트 : 내의류, 아웃도어 의류(니트 의류), 럭셔리, 스포츠 의류(골프, 테

니스복 등), 위편성 제품 전반, 양말 

 

원료는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유니티카텍스타일 상반(常盤)공장에서 방적

·제직, 대판염공(大阪染工)에서 염색·가공을 중심으로 제조한다. 

 

 

<사진 1> 대나무가 섬유로 되는 과정 

 


